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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수시검사 확대”로 골재 품질 높인다
 - 정기검사 대비 적발률 5배 높아… 수시검사 확대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추진

□ 올해부터 본격 실시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의 추진 결과 실효성*이 높은 

것으로 나타났다. 정부는 앞으로 수시검사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.

   * 검사 1주일 전 사전공지하는 정기검사와 달리, 수시검사는 불시점검으로 적발률↑ 
→ 수시검사 적발률: 25% (7/28개 업체) > 정기검사 적발률: 5% (38/761개 업체) 

 ㅇ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올 한 해 총 28개의 골재채취업체와 50개의 

레미콘 제조사에 대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를 공개하였다.

  - 수시검사 결과, 골재채취업체의 경우 7개 업체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, 

0.08mm체 통과율이 높게 나와 불합격한 업체(4개)가 가장 많아 생산

과정에서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

  -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원인분석, 시정조치 및 검증시험 후 재검사를 

통하여 합격 판정을 받기 전까지 공급 · 판매를 중단하도록 하였다.

  - 레미콘 제조사의 경우, 21개 업체가 골재 품질시험 미실시, 골재 저장

설비 관리 미흡 등 문제가 있었으며, 중대 결함이 있는 업체는 국가기술

표준원에 KS 인증취소 등 조치를 요구하고,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

즉시 시정조치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수시검사 확대를 위하여 품질검사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

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｢골재채취법｣ 개정안(1.16. 발의)이 통과될 수 있도록 

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, 

 ㅇ 골재의 생산, 판매, 유통까지 골재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

관리도 추진하여 불량골재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“골재가 콘크리트에 혼합된 후에는 

골재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시검사와 이력관리를 통하여 

불량골재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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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고  골재채취업체 및 레미콘 제조사 수시검사 결과 (’23년)

□ 골재채취업체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: 7개 업체, 10개 항목 적발

【 검사 대상 및 불합격 업체 수 】

업   종 선별·파쇄 산림골재 육상골재 바다골재 총 계

검사 대상 23 1 0 4 28

불 합 격 6 1 0 0 7

【 검사항목별 불합격률 】

구  분
품질항목 총 

계절대건조밀도 흡수율 조립률 안정성 0.08㎜체 통과율 편장석률

불 합 격
(중복 포함)

3 - 3 - 4 - 10

【 골재채취업체 수시검사 결과(그래프) 】

검사 대상 불합격 업체 검사항목별 불합격률

□ 레미콘 제조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: 21개 업체, 24개 항목 적발

【 검사항목별 불합격률 】

구 분
품질시험 미실시 
또는 관리 미흡

골재 저장설비 
관리 미흡

골재 혼입 등 
저장관리 미흡

총 계

불합격(%)
(중복 포함)

5
(21%)

15
(63%)

4
(17%)

24
(100%)


